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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 외교부는 ‘2023년 세계 한

인의 날(10월 5일)’ 기념재외동

포 유공자 포상 후보자 추천을

받는다.

LA총영사관(총영사 김영완)

은 오는 5월 8일까지 동포사회

권익 신장 및 발전에 공헌한 후

보자를접수한다고19일밝혔다.

유공자포상후보대상은국민

훈장(무궁화, 모란, 동백, 목련,

석류)과국민포장,표창(대통령,

국무총리, 외교부 장관) 등이다.

국민훈장을 받으려면 해당 분야

15년 이상, 국민포장은 10년 이

상, 표창은 5년 이상의 공적 기

간이필요하다.

이미 훈장을 받은 자는 7년 이

내, 포장을 받은 자는 5년 이내,

표창을 받은 자는 3년 이내 다시

정부포상을신청할수없다.

또 단체 표창을 받은 경우 2년

이내 같은 분야 공적으로 표창을

받을수없다. 수사중이거나형사

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

등도포상대상자에서제외된다.

개인, 기관, 단체, 기업 모두

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. 추천

양식은 LA총영사관 웹사이트

(overseas.mofa.go.kr/us-

losangeles-ko/index.do) 공

관새소식에서 내려받아 우편

(3243 Wilshire Blvd., #305,

LA, CA90010) 또는 이메일

(mwpark05@mofa.go.kr)로

‘재외동포 포상 추천’이라고 명

기해제출하면된다.

LA총영사관은관내공적심사

위원회를 개최해 포상추천 여부

를결정한다고설명했다.

문의:(213)385-9300(내선

302), mwpark05@mofa.go.kr
김형재기자

“오래 건강하시길 바라며 화사

한모습을담아드리겠습니다.”

한미여성회(The KAWA·에

스더 김)는 5월 가정의 달을 맞

아 남가주사진작가협회(회장 김

상동)와 함께 영정사진 무료 촬

영 이벤트를 오는 5월 4일

KAWA회관에서개최한다.

에스더 김 이사장은 “시니어

들에 꼭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영

정사진이라고 생각된다”며 “화

사하고밝은모습을사진에담아

드리겠다”고전했다.

이번행사에서는총100명의영

정사진을찍을예정이다. 참여대

상은 70세 이상 시니어로 지난 3

년간 영정사진을 찍은 적이 없는

경우에 한해 신청을 받으며 접수

마감일은오는5월1일(월)이다.

김 이사장은 “신청을 하면

KAWA에서 예약 시간을 알려

드릴것”이라며“5월 4일정해진

시간에 맞춰서 KAWA 회관

(1932 10th Ave., LA)으로 오

시면된다”고말했다.

김상동회장은“많은분이정작

필요할 때 영정사진을 운전면허

증 사진으로 대체하는 등 제대로

된 영정사진을 사용하지 않고 있

다”며 “마지막 가시는 길 예쁘게

사진으로 담아드리고 싶은 마음

에봉사하게됐다”고설명했다.

문의:(323)660-5292,

thekawa.org@gmail.com
김예진기자

LA카운티 주민들이 느끼는 삶

의 질은 팬데믹 상황이 사실상

종료된지난해말부터소폭개선

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.

UCLA 러스킨 공공정책대학

의 루이스 연구소가 지난 2~3월

에 LA카운티 주민들을 대상으

로 설문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

반적인삶의질에대한만족도는

지난해 53에서 2포인트 상승한

55를기록했다.

분야별로는환경이4포인트상

승해 58을 보였고 이웃, 공공안

전, 직장과 경제, 교통, 교육 등

에서도모두2포인트상승했다.

연구소 측은 지난해 서부지역

이 팬데믹을 빠져나오면서 경기

가소폭개선되고경제활동이본

격적으로 재개되면서 심리적 부

담이 덜해졌음을 반영한 것으로

분석했다.

‘현재 가장 중요한 이슈’를 묻

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생활비

(73%)를 가장 높게 꼽았으며 이

어 공공안전(62%), 보건(58%),

일자리와 경제(57%)가 뒤를 이

었다. 특히 생활비는 2021년 조

사에서 63%였지만 지난해 69%

로올랐으며올해초에는73%로

상승했다. 반면 교육에 대한 관

심은 1년 새 10%포인트나 줄어

48%에그쳤다.

인종별로는 1년 전과 비교해

라틴계(3%포인트 상승)와 아

태계(4%포인트 상승) 주민들

의 만족도가 소폭 개선된 것으

로 나타났다. 성별로는 남성들

의 만족도가 56%를 기록해 여

성보다 2%포인트 높은 것으로

집계됐다.

삶의질에영향을준요소들에

대해서는 94%가 인플레이션과

기초생활비용 상승을 꼽았고 주

거비용(82%), 홈리스(73%),

기후변화(71%) 등도주요한요

인으로꼽았다.

‘지난 몇 년 동안 가족들의 끼

니를 걱정해본 적이 있냐’는 질

문에는 25%가 ‘있다’고 답했으

며, 이들응답자중 37%가흑인,

29%가 라틴계, 17%가 백인이

었으며 아·태계는 가장 적은

16%를기록했다.

지역별로 ‘강력범죄로부터안

전함을느끼는가’를묻는질문에

사우스LA(54%), 샌퍼낸도밸

리(53%), 웨스트사이드(52%)

가 다른 지역들에 비해 비교적

낮은 수치를 보였다. 이외에도

응답 주민들이 75%가 ‘팬데믹

때문에삶의근간이바뀌었다’고

답했다.

한편루이스연구소측의이번

조사에는 LA카운티 내 거주민

1429명을 대상으로 전화와 온라

인인터뷰방식을이용했으며오

차범위는±2.6%이다.
최인성기자

3종합

LA주민최대걱정은치솟는생활비

인플레로생활의질저하돼

25% 가족들끼니걱정했다

전반적만족도는소폭개선

한미여성회(The KAWA이사장 에스더 김)와 남가주사진작가협회(회장 김상동) 관계자들이 무료 영정사진 촬영 행

사를 설명하고 있다 왼쪽부터 남가주사진작가협회 임희빈이준천김진선 회원과 김상동 회장 한미여성회 에스더

김이사장최지아디렉터토머스김사진협회원 장연화기자

무료영정사진찍어드립니다
한미여성회사진작가협개최

70세이상신청마감 5월1일

재외동포포상후보자접수

세계한인의날개최기념

국민훈장포장표창장등

UCLA연구소삶만족도조사

 1면 엑스포에서 계속

이보다앞선지난해 11월카타르

월드컵 당시 이곳에서는 한국전

단체응원전이열려한인축구팬

들의함성이울려퍼지기도했다.

지난해 9월 코리아타운 플라

자를 인수한 ‘아이리스USA’의

영 김 대표는 “한인타운에서 각

종 행사를 열고 싶어도 마땅한

장소가 없었다”며 “커뮤니티를

위한 행사를 유치해서 한인사회

와 지역 주민 모두가 즐기는 기

회를 제공하고 싶다. 이런 행사

를살려다른커뮤니티에모범이

되고찾고싶은한인타운이되면

한인사회비즈니스활성화등발

전도할수있다”고말했다.


